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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오늘 아침에 엄마가 읽어 

주신 성구가 생각났어요. 사랑은 친절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데이브가 친절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었어요.

데이브는 다른 아이들 앞으로 나섰어요. “호세 좀 그만 

놀려. 가방은 돌려주면 좋겠어.”

“넌 뭐야?” 호아킨이 말했어요.

“왜 그렇게 호세를 못살게 굴어? 너네한테 잘못한 것도 

없잖아.” 데이브가 말했어요. 그런 다음, 데이브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친절하기를 바라셔. 호세를 좀 그만 놀리면 좋겠어. 괴롭히는 

건 잘못된 거야. 계속 이러면 프리다 선생님한테 말씀드릴 

거야.”

안토니오는 고개를 떨구고 자기 신발만 쳐다보더니 이내 

호세에게 가방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미안.” 

안토니오는 호아킨과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고마워.” 호세가 말했어요.

데이브는 호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우리는 이제 

친구인걸.”

호세가 빙그레 웃음을 지었어요.

데이브는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옳은 일을 했구나.”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그렇게 친절한 일을 하다니,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튿날 엄마를 도와 도시락을 싸던 데이브가 엄마한테 

이렇게 여쭈었어요. “샌드위치를 두 개 만들어도 돼요?”

“왜? 그 정도로 배가 고프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데이브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하지만 어제 호세가 

도시락을 안 싸 오는 것을 봤거든요. 좀 나누어 주고 싶어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엄마는 빵을 더 꺼내셨고, 

데이브는 샌드위치를 한 개 더 만들었어요.

점심시간에 데이브와 호세는 자리에 앉아 함께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호세를 괴롭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데이브는 자신의 새로운 친구를 

사랑했고, 친절한 일을 하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복해하실 것을 알았어요. ●

프리다 선생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곧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데이브는 점심 식사로 졸인 

고구마와 차가운 주스를 가져왔어요. 데이브는 친구들과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옆 식탁에 앉은 아이들이 하는 말이 들렸어요. 

남자아이 두 명이 전학 온 지 얼마 안 된 호세라는 아이를 

놀리고 있었어요. 호세는 나이에 비해 체격은 작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수업에도 열심히 참여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점심을 먹었지만, 호세는 먹지 않았어요.

“넌 왜 그렇게 조그맣니? 집에 먹을 게 없는 건 아니겠지?” 

안토니오가 물었어요.

그 아이들 쪽으로 몸을 돌린 순간, 데이브는 호아킨이 

호세의 가방을 가져가서 안토니오에게 던지는 것을 보았어요. 

호세는 가방을 되찾으려고 안토니오를 뒤쫓았어요.

“내 가방 돌려줘.” 호세가 말했어요.

하지만 안토니오와 호아킨은 못 들은 척했어요. “네 가방 

진짜 낡았다. 생긴 것도 이상해!” 호아킨이 말했어요.

데이브는 그 모든 말을 들었지만, 호세를 도와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호아킨과 안토니오가 

데이브도 놀릴까요?

앨럴라이 코로넬 커미턴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이 이야기는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데이브의 귀에 엄마가 침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일어날 시간이었어요! 데이브는 침대에서 

굴러 나와 얼굴을 씻은 뒤 엄마, 아빠, 형제자매들이 있는 

거실로 나갔어요.

“좋은 아침이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데이브는 졸린 

얼굴로 방긋 웃어 보였어요. 가족들이 무릎을 꿇자, 아빠가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는 아주 멋진 경전 구절을 하나 나누고 

싶구나.”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몰몬경을 펴셨어요. 

“모로나이서 7장 45절이야.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데이브는 등교 준비를 하면서 아침에 엄마가 들려주신 경전 

구절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데이브는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제가 친절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데이브는 수업 시간에 하는 공부가 

즐거웠고, 새로운 철자의 단어를 

알려 주시는 점심시간에 보인 친절EXTRA LINE 다른 아이들이 데이브도 놀릴까요?


